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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태움 당하는 소방 구급대원, 생존권을 보장하라.
- 대책없는 위드 코로나 응급이송 사각지대, 정부는 대책을 강구하라 ! -

대한민국 병원 간 응급이송 의료 시스템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정부와 

소방청의 근본적인 대책 없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무한 희생을 강요 당하며 

출생부터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국민 한 사람의 생애 중 발생하는 모든 질병

과 응급의료서비스를 책임져 온 것이 소방 구급대원이라 할 수 있다. 

즉, 대한민국 응급이송 시스템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영혼을 재가 될 

때까지 태워가며 버텨온 구급대원들의 희생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못 살겠다” 외쳐도 돌아오는 것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력과 출동수당 3,000

원으로 생색을 내며 헐값으로 구급대원의 희생을 팔아넘기는 정부와 소방청의 

무한 희생의 강요가 전부였다. 이러한 살인적인 희생에 대한 인내는 위드 코로

나로 인하여 그 한계점에 이르렀다. 

코로나 환자를 꺼리는 병원 측과 부족한 격리병상으로 환자를 이송할 곳이 없어  

거리에서 24시간을 보내고 구급차 안에서 신생아를 분만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응급을 요하는 국민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늦어지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또 모두 구급대원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

이다.

공노총 소방노조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소방 구급대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공무원이기 전에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박탈 당한 채 국가로부터 영혼까지 태워 재가 되도록 희생만을 강요당하는 태움

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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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23. 위드 코로나로 수도권 구급 응급이송에 한계가 발생하자 소방청

은 전국의 구급대원을 총 동원하는 동원령을 내려 사태를 대응하고 있다. 

공노총 소방노조는 코로나로 인한 비상시국에 소방청의 대응에 공감함에도 불구

하고 희생에 따른 합당한 보상과 최소한의 휴식이 보장되는 근무환경이 제공되

어야 함은 물론 코로나와 관련한 병원 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강력히 요구하

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공노총 소방노조는 법에서 보장하

는 노동조합의 실력행사를 총 동원하여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갈 

것을 선포하는 바이다.

우리의 주장은

하나, 코로나에 대응하는 소방 구급대원을 비롯한 의료활동에 종사하는 사회필  

      수요원에게 그들의 희생에 합당한 보상을 실시하라.

하나, 소방 구급대원의 인력을 증원하여 임금 손실이 없는 4조 2교대를 실시 충  

     분한 휴식을 보장하라

하나, 대한민국 응급의료체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방노조와 정  

      부의 정책협의체를 구성하라

2021. 12. 24.

소 방 공 무 원 노 동 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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